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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라 루어데스 헥은 농부였던 죠르게 헥 필료와 마리아 파울리나 헥의 아홉 자녀 중 

막내였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삶의 이상을 추구하던 이 재능있고 창의적인 젊은 

여성은 1946년 2월 21일에 노틀담 수녀회 수련소에 입소하여 마리아 도나틸라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파소 푼도 콜레지오 노틀담에서 기본 교육을 마친 다음 다양한 지역에서 

교육 분야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읽기와 쓰기에 대한 뛰어난 교사로서 가장 큰 인정을 

받았다. 

1961년, 간호조무사 과정과 다른 전문 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16년간 나오 메 또퀘 카리다데 

병원의 임상 분석 실험실에서 일했다. 테크니컬 보조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험실 검사에 

서명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고 산타 마리아의 시험관들 앞에서 이론과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말을 늘 하곤 했는데, 수녀는 이를 성공적인 결과로 이루며 

찬사를 받았다.  

1978년에는 챠파다에 위치한 병원과 이후에 이라이 병원의 간호팀에 합류했다. 1998년에 

관구에서 이라이 병원 사도직을 철수하자 수녀는 보기 드문 사도직을 시작했다. 관구에서 

이라이 시 내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온천수의 혜택을 체험하려고 이 도시를 방문한 

손님들을 위해 목욕과 수중마사지를 조직하는 일을 맡았던 것이다. 재능있는 예술가였던 

수녀는 옷감과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물품을 만들어서 선교지 기금을 위해 판매하려고 

자유시간을 활용했다. 마리아 도나틸라 수녀의 단순하고 따뜻하고 활달한 자세는 모든 이의 

사랑을 받게 했다. 

2015년, 수녀는 파소 푼도의 노틀담 메니뇨 예수 학교 공동체에 들어갔다. 늘 부지런하고 

침묵하며서도 기쁨에 찼던 수녀는 충만한 여성 수도자로서 증거자가 되어 주었다. 

2018년부터 건강이 나빠지면서 나오 메 또퀘의 카사 베타니아로 이전해 왔다. 수녀는 

가족들 몇 명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으며 가족 모임을 자주 갖도록 만들곤 했다. 나쁜 청력은 

수녀의 큰 십자가였다. 난청으로 인해 한 동료 수녀가 전화 통화를 중재해야 했고, 그 때문에 

직접적 방문을 더욱 감사히 여겼다.  

최근에 마리아 도나틸라 수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폐렴에 걸려 전문적 진료가 

필요했지만 수녀의 상태는 계속 약해지기만 했다. 6월 14일, 수녀들과 요양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그들의 사랑안에서 수녀는 평화로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마리아 도나틸라 수녀가 헌신했던 예수 성심의 영원속으로 받아들여지며, 하느님의 

색채로써 은총의 새 삶을 계속해서 그려가길 빈다.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  


